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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북 가뭄 대응 현장점검
“46만 지역주민 용수 공급에 총력”

- 12일 항사댐 예정지-영천댐 찾아 가뭄 대응 및 용수 공급 현황 점검
- 이상휘 의원, 박용선 시장, 김철수 시의회 의장과 항사댐 조기착공 현안 논의
- 형산강 염분 상승 대응 영천댐 대체 공급 전환 등 급수 안정성 확보 강화

  최근 낙동강 유역의 가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사장이 경북 지역 가뭄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 대응 태세 강화

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8월 12일 경북 영천댐 현장을 방문해 가뭄 상황에 따른 용

수 공급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항사댐(포항) 예정지를 찾아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전면 점검했다.

 영천댐은 포항·경주·영천 등 46만 주민의 생활용수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공

업용수 등 하루 총 55만 톤의 용수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최근 가

뭄이 지속되며 지난 6월 19일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 저수율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대 사장은 저수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영천댐의 저류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관로 체계 전반을 세밀히 살폈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일대의 주요 상수원인 형산강의 유량 감소에 따른 해수 

유입으로 염분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영천댐을 통한 대체 공급 체계를 

재차 점검했다. 아울러 비상 용수가 필요한 마을 지역에 병물을 지원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비상급수 지원 현황(누계) : 8월 12일 오전 기준 3톤 급수차 1대·15톤 급수차

9대, 1.8ℓ 병물 10,620병



 앞서 윤석대 사장은 항사댐 예정지를 찾아 이상휘 국회의원, 박용선 포항

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사업 추진 현황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이상휘 의원과 박용선 시장, 김철수 의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항사댐 

조기 착공을 요청했으며, 윤석대 사장은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 

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항사댐은 냉천 유역 홍수량을 경감해 지역의 안정적인 치수 인프라를 구축

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숙원사업이다. 높이 53m, 길이 170m이며 

총저수용량 443만 톤, 홍수조절용량 249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수자

원공사는 태풍 ‘힌남노’로 지역 재해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 

포항시와 항사댐 건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31일부터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전

국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

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용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

인 만큼 경북 지역 46만 지역민과 산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

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항사댐을 비롯한 중장기 물 안전 인

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한층 

굳건히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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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8월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소재 항사댐 예정지에서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상휘 국회의원,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항사댐은 냉천 유역 홍수량을 경감해 지역의 안정적인 치수 인프라를 구축하
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저수용량 443만 톤, 홍수조절
용량 249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힌남노’로 지역 재해
대응 필요성을 높아짐에 따라 2023년 포항시와 항사댐 건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 8월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소재 항사댐 예정지에서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상휘 국회의원,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사진] 3. 8월 12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경북 영천댐
현장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영천댐은 포항·경주·영천 등 46만 주민의 생활용수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공업
용수 등 하루 총 55만 톤의 용수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저수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영천댐의 저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체계 유지와 비상 용수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